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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395호 
	
 차보험료 ‘사고건수기준 보험료 할증제’ 도입추진
자동차 보험료 올리려는 꼼수!
· 소액사고 보험처리 못하고, 자비 처리하게 되는 부작용 발생해,
· 차사고 95% 이상 소액사고로 대부분 소비자 보험료 인상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이 추진하는 보험료 할증체계를 사고점수 기준에서 사고건수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액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처리를 못하게 하고 자비처리를 유도하여, 결국 보험금지급은 줄이고 보험료는 더 받아 손보업계의 수입을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현행 보험료 할증기준인 사고의 경중에 따른 점수제[footnoteRef:1]를 건수제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1:  사고점수제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점수를 매겨, 사망 혹은 1급 부상사고는 4점, 2~7급 부상사고는 3점 등을 하고, 물적 사고는 보험계약자가 정한 50만~200만원의 기준을 넘어서면 1점, 그 미만은 0.5점으로 산정되어1년 동안 받은 점수에 따라 1점당 1등급씩, 등급 당 약 6.8% 정도 보험료가 올라 큰 사고 일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구조임. 
우리나라는 1989년 이래 자동차보험료 산정 기준을 사고점수제로 운영해왔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 점수를 매겼다. 사망 혹은 1급 부상사고는 4점, 2~7급 부상사고는 3점 등을 부여한다. 물적 사고는 보험계약자가 정한 50만~200만원의 기준을 넘어서면 1점, 그 미만은 0.5점이다. 

1년 동안 받은 점수에 따라 1점당 1등급씩, 등급 당 약 6.8% 정도 보험료가 오른다. 큰 사고일수록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니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내라는 논리다. 우리나라는 1989년 이래 자동차보험료 산정 기준을 사고점수제로 운영해왔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 점수를 매겼다. 사망 혹은 1급 부상사고는 4점, 2~7급 부상사고는 3점 등을 부여한다. 물적 사고는 보험계약자가 정한 50만~200만원의 기준을 넘어서면 1점, 그 미만은 0.5점이다. 

1년 동안 받은 점수에 따라 1점당 1등급씩, 등급 당 약 6.8% 정도 보험료가 오른다. 큰 사고일수록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니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내라는 논리다.] 


건수기준 할증제는 보험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사고건수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겠다는 것으로 경미한 소액사고시에도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사고를 당해도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비로 처리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대형사고를 내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운전자보다도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료가 더 높아질수가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함.

또한, 소액사고라 하더라도 차량손해의 경우 현재 자기부담금이 최고 50만원으로 높고, 3년간 할인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음[footnoteRef:2]에도 건수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 뿐으로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됨.  [2:  현재도 할증기준이하의 소액사고라도 할증은 되지 않지만 할인도 3년간 되지 않기때문에 3년간 할인 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비교해서 자비처리가 유리한 경우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수리하고 있고 보험사에서도 적극 권유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이는 2005년5월에도 추진하다 ‘보험료인상 꼼수’라는 소비자들의 반대에 부딪쳐 철회된 적이 있는 사안으로 보험처리가 아닌 소비자가 현금으로 ‘자비처리’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며, 결국 사고접수를 줄여 보험금지급을 억제하고 보험료는 올리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음.

□ 손보업계는 2011년 3월에도 자기부담금 산정방식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정액제에서 90% 이상이 자기부담금 5만원만 부담했으면 되었 던 것이 정률로 바꿔 자차 수리비의 최대 20%, 최고 50만원을 소비자가 떠안게 되 소비자 부담이 최고 10배나 늘어난 전례가 있음.

□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차사고의 대부분이 소액사고이며, 외제차의 경우 수리비가 국내차보다 3.5배로 손해율이 높아 국내차 운전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다며 보험료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음에도, 이번에는 대형사고와 소액사고를 
똑 같은 건수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건 모순된 논리이며, 그렇지 않아도
정률제 시행으로 자부담이 크게 늘어 부담이 큰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밝힘.

1.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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